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

합회, 회장 신용)는 6일(토) 봄맞이 

야외예배 겸 425차 기도회를 플러

튼에 위치한 Ralph B. Clark Re-

gional Park에서 가졌다.  이번 야

외예배는 팬데믹 이후 처음 갖는 

행사로 특히 이사들과 자문위원들

의 관심이 많았다.

연합회는 “2년 전에 회원들과 이

사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봄맞이 

기차여행으로 San Juan Capist-

rano와 Oceanside Pier에 다녀왔

는데 그 때의 추억이 좋아 한 번 더 

갖기를 원했는데, 임원들과 의논한 

결과 이번 4월 정기 기도회에 봄맞

이 야외예배를 갖게 되었다. 여러 

이사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어 좋았다”

고 평가했다.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

와 찬양에 이어 민김 이사장의 환

영사, 부이사장 한철수 장로의 대

표기도에 이어 신원규 목사가  하

나님의 토브의 마음(창 1:24-31)

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이원석 목사

의 인도로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

도, 특별히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

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OC 지역사

회와 지역교회, 해외 선교사와 사

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2부 순서로는 OC교계 행사안내

와 참석한 내외 귀빈을 윤우경 증

경회장이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설교자로 초청된 

OC교협 직전이사장 신원규 목사 

부부와 OC목사회 이원석 목사부부

를 비롯해 OC교협 총무 조진용 목

사, 임원 제임스 한 목사,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 사무국장 

이명철 목사, 타이거 양 회장 부부 

등이 함께 했다.

야외예배 강사로 참석한 신원규 

목사는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에 

“선교사자녀 장학금”으로 2,000불

을 기부했다.

그는 “선교사들은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과 물질을 바치는

데, 그들의 자녀인 MK를 위한 준비

나 계획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OC전도회연

합회가 MK를 위해 장학금을 준다

는 것에 큰 감명을 받고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매년 골프대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로 5회 째를 맞는다. 올해 골프대

회는 10월 14일(월)에 Los Coyote 

Country Club에서 가질 개최될 예

정이다. 

한편, 6월 2일에 있을 연합성가

합창제의 수익금과 7월 8일부터 진

행되는 제9차 KWMC 세계한인선

교대회에 참석한 MK를 지원할 예

정이다.  

연합회는 매월 정기 조찬기도회

와 상반기, 하반기 주요 행사를 진

행하며 평신도 기독인들이 자발적

으로 모여 신앙회복과 올바른 기독

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OC인근지역의 평신도라면 

교회나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OC연합회 기사 제공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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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메디컬그룹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들

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여성은 70세 이상이 되면 유

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65세 전후로 유방암 검사를 받

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된 사

례가 많다. 센터메디컬그룹에

서는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무

료 유방암 검사를 진행한다.

센터메디컬그룹은 검진자들

의 편의를 위해 최첨단 유방암 

검사가 가능한 버스를 대절하

여 가입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간다. 

이를 모바일 유방암 검사

(Mobile Mammography)라고 

부르며 20분이면 손쉽게 검사

가 완료된다. 또한 여성 검진

자들을 위해 여성 테크니션이 

검사한다. 

하루 40명까지 예약 가능하

며,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

라면 누구든지 예약할 수 있다. 

이날 참여한 가입 환자들에게

는 센터메디컬그룹 고급 생활

품이 든 구디백과 고급 염색약, 

마켓 상품권이 제공된다. 

유방암 검진 일정 

OC지역: 5/15(수) 오전 9시-오

후 4:40 동신교회(2505 Yor-

ba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사우스베이 지역: 5/16(목) 오

전 9시-오후 4: 40 성화 장로교

회(15801 Brighton Ave., Gar-

dena, CA 90247)

신청 (714) 904-1701

문의: (714)786-3647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6일(토) 봄맞이 야외예배 및 제425차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찾아가는 무료 유방암 검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24년 봄맞이 야외예배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

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4월 6일과 7일 이틀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대학

교가 주최한 ‘SCMUN 모의유엔대

회’에 참가하여 총 8개의 상을 수상

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21명의 KAC 

MUN 학생들이 각각 자신이 관

심 있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참가해 미리 배정된 유엔 회원국

을 대표하여 국제사회현안을 놓

고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

였다. 개인 부문에서 유엔환경계

획(UNEP) 위원회에 참가한 ‘레이

첼 최(Rachel Choi)’ 학생이 최우수

상,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

원회(CCPCJ)에 참가한 ‘소피아 김

(Sophia Kim)’ 학생, 위기관리위원

회(Crisis Committee)에 참가한 ‘매

튜 셰이 (Matthew Hsieh)’ 학생, ‘

마이클 셰이 (Michael Hsieh)’ 학생

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스

테판 정(Stephen Jung)’학생이 장

려상, ‘엘리 박(Elle Park)’ 학생, ‘로

렌 박(Lauren Park)’ 학생, ‘데이빗 

한(David Han)’학생이 리서치 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모의유엔(MUN) 프로그램은 대도

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폭넓게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 주

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내외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활

동을 통해,  리더십 향상을 할 수 있

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한미연

합회는 모의유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참가 학생들에게 기회와 성장

의 장을 제공해 왔다. 김민선 기자 

한미연합회 학생들, 모의 유엔 대회 8명 수상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USC가 주회한 모의 유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K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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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

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6)

 분신자살(焚身自殺)이란 자기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4년 3

월 초 민주주의 본산이며 기독교를 국교와 같

이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미국에서 현역 군인

이 분신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더 이상 제노사이드(genocide:

대량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서 분신을 감행했습니다. 공군 현역 병사가 명

분 없는 가자지구 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

원에 반대하면서 분신자살을 한 것입니다.

 25세인 이 병사는 자기가 분신하는 전 과정

을 자신의 모바일 폰으로 생중계 하면서 자신

은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에 공범이 되지 않

겠다고 외쳤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이스라

엘 편에 선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2.2%인 650만에 불과 하지만,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과 주요 매스컴 

등 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은 먼저 하마스

가 이스라엘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여 1,200여 

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일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현재 무

자비한 폭격을 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 

박멸하기까지 결코 작전을 끝내지 않을 것이

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죄 없는 어린아

이들과 부녀자들, 노인들 등 민간인들이 현재 

보고된 바로는 2만여 명이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고 있는 가옥과 아파

트,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병원과 모스크(무슬

림들의 예배당)까지 무자비하게 파괴함으로 

전체 아랍권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에도 아랍 사람들 즉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

어서, 거의 매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심지어 대학에서

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분신자살은 이렇게 잔인

하게 포격을 퍼 붓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 항거입니다. 그러

나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결

코 동의할 수 없으며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

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결국 생명

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든 남을 

죽이든 그것은 살인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

론 남을 죽이는 살인과 자살은 다르지만, 결과

적으로 죽지 않을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

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노동

을 하던 전태일 씨가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

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우리는 기계

가 아니다.”를 부르짖으며 쓰러졌습니다. 열악

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현실 속

에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항거 방법이 분신이

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자살한 사건들을 기

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선생인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배반자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성전 헌금함에 던진 후, 

나가서 자기의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을 성경

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

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도 소

중하지만, 내 생명도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

명을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

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납시

다. 샬롬.

김인수 칼럼

분신(焚身)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

1963)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역

사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 

일수록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

다. 로마제국의 기독교 국교화에 불씨를 당

긴 사도들, 중세를 건설한 위인들, 노예 매

매를 폐지한 영국 복음주의자들 모두 이 땅

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바로 생각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증거들을 내세웁니

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 이

렇게 무력해진 이유도 다분히 내세를 더 생

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루이스는 덧붙여 이

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반전 사건입니다. 십

자가는 최고의 실패인 동시에 최고의 승리

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

에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

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

도 부활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그와 연결해서 

헨델(G. F. Handel, 1685-1759)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화였다는 사실은 명

백합니다. 영국 성공회 주교 겸 신약 신학자 

톰 라이트(Nicolas Thomas Wright, 1948- 

)가 쓴 “The resurrection of the Sun of 

God”에 보면 “1세기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

든 사람은 메시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

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리스

도의 부활은 실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렇

기에 그들은 그 일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

야만 했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에 이

어2, 3 세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카타콤의 기

독교인들도 명확하게 그 사실을 바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그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매번 “He is risen 주님이 부활 하

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대반전 사건으로, 

현재의 삶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와 연결 지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에 계시록을 쓴 요한 저자는 죽임당하신 어

린양을 향해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그리

고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계5:12-13)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어 세

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와 연합하고 그가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하

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계11:15, 19:16) 라

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

고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헨델은 그

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2부, 

“수난과 속죄”의 마지막, 그리고 3부, 부활과 

영생”의 마지막 곡에 가사를 만들고 오라토

리오 “메시아” 대단원의 종결을 하였습니다. 

헨델은 이 오라토리오를 만들 당시 그의 생

애 가운데 정신적, 재정적인 최악의 빈곤 상

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합창을 작곡

하는 탄생 신비는 놀라웠습니다.

헨델은 당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메시아를 작곡했습니

다. 그를 돕던 하인의 증언에 의하면 식사를 

가져다주면 먹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고 종종 그가 작곡하는 동안 눈물을 흘

리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할렐루야”를 완성했을 때 그는 한 

하인에게 “내 눈앞에 온 천국이 보였고, 예

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합창의 리듬 형태를 보면 가사 

“할렐루야”를 마치 반복 후렴구나 반주처럼 

사용하면서 이어지는 ‘전능의 주가 다스리

신다’의 선율과 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영

원히 세상을 다시리실 만왕의 왕, 전능의 왕

으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 그

는 음표를 자유자재로 다뤘던 대가다운 손

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대 작곡가들 베토

벤은 그의 오리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

도(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를 작

곡하던 중 이 메시아를 인용하며 헨델을 ‘역

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의 무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

을 꿇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는 “헨델의 천재성 앞에서 겸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 헨델이 그 신념 

속에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을 음악으로 

표현한것을 통해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점검

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쟁, 테러, 

경제적 빈곤이 사회를 더욱더 어둡게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갈구하고 소망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때 우

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

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기초가 되어 우리

의 예배와 삶 속에서 매번 고백 되어야 할 것

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

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은 

일 년에 한 번 부활절 시즌을 맞아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 년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예배 중심에 그리고 삶의 중

심에 기억되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

로 복음적 삶을 사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He is risen!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LA에 오래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의 사각지대와도 같

은  LA한인타운에 중고등학생들의 

학업과 리더십을 멘토링 해 줄 가

족 자원 센터가 문을 활짝 열였다. 

지난 3월 23일 CCNP(Central 

City Neighborhood Partners)는 

한인타운 가정 자원센터(FSC) 오

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2000년도

에 빈곤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설립된 CCNP는 최근 LA시의 

가정자원센터가 지원이 필요한 곳 

20곳을 선정하면서 코리아타운으

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지난 주 기독일보에서는 한인

타운 CCNP의 로라 자파타(Laura 

Zapata) 디렉터와 조 칼랜드(Joe 

Carland) 재정 코치를 만나 CCNP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들

어보았다. 

자파타 디렉터는, 특별히 이 지

점을 ‘대학 코너(College Corner)’

로 특화했다고 말했다.

“저희는 LA 거주자들에게 보편

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이 

접수 과정을 통해 등록하면, 필요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편적인 서비스에는, 혜택 심

사, 신청지원(CalFresh, CalWorks, 

Medical), 유틸리티 할인(LIHEAP/

LHWAP), 대중교통 쿠폰, 소득세 

작성 보조(VITA) 등이 있다.”

CCNP의 세가지 목표 : 가족 소득 증가, 

주거 안정, 학생들의 학업 목표 달성

“‘우리의 목표는 첫째, 가족의 소

득을 늘려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도

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 안

정이다. 우리는 가족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노숙자 예방 활동을 한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학업 목표 달성

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

대학 코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의 초점은 대학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

학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대학진

학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주려한다. 또한, 개인 및 그

룹 튜터링을 제공한다. 튜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서, 

학생들이 숙제나 프로젝트를 우리 

지점으로 가져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을 위한 학생 코치로 일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학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며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준

다. 대학 코너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원 봉사와 인턴십 기회 

“많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

간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 자원 봉사 경

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원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에는 서류 

정리, 파일 정리, 문서, 파쇄 작업

을 돕거나 디자인 등이 있으며, 이

를 통해 사무실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알 수 있고, 자신

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서 배우고, 전문가들과도 교류 경

험도 쌓을 수 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과 청년들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파라 로

스 니노스(Para Los Ninos), UCLA 

Youth Source 등의 Youth Source 

단체들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인턴

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인턴

십을 지원한 학생들은, 우리와 함께 

사무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LA 카운티 내부와 외부 대학을 대

상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대학 코너 학생들과 UCLA, 

LACC, LA Trade Tech, 이번 학기

에는 UC San Diego와 San Diego 

State University를 다녀왔다.”

“대학 투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대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직접 대학에 가보고, 대학

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프로그

램을 하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역 밖으로 나가서 새

로운 것을 보도록 해주고 싶다.”

“저는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웨스트레이크(Westlake)에서 자랐

고, LA 카운티 이외의 대학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UC Berkeley, 

UC Santa Barbara를 보고, ‘세상

이 내가 익숙했던 것과 너무 다르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

로 우리가 대학 투어를 하는 이유

이다. 5월 말에 UC Santa Barbara

에서 열릴 마지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컬리지 투어에 참여를 원

하는 학생(6학년~12학년)을 모집

하고 있다.”

“학부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

다. 최근에는 대학 준비에 관한 워

크숍을 진행했다. 대학을 비롯해 

고등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부모와 

대화하고 자녀의 학업을 어떻게 지

원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CCNP의 ‘LA City and You’는 

시민 참여와 지역 사회 참여를 목

표로 만들어진 청소년 리더십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

소년 참가자들은 지역 문제에 대처

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

며,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의 책임감을 키

우게 된다. 예를 들면, 길 거리에 버

려진 가구, 매트리스 사진을 찍어 

MyLA311 앱에 올리면, LA시에서 

수거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은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

를 이끌어 내는 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CCNP에서는 부모 동의 하에 7

학년부터 청소년 자원 봉사자를 받

으며, CCNP 청소년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6시까지 모임

을 갖는다.”

CCNP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우리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우

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학 코너

이지만, 이 외에도 온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가족

이 재정적으로 성장해 주거가 안정

되고 학생의 학업을 돕는 것이다.”

인터뷰에 함께 한 CCNP의 재정 

코치인 Joe Carland 목사는 이 프

로그램을 한인 가정들이 이 프로

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입시, 

FAFSA 신청 등에서 무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부모님들이 유스 그룹에 

대한 인포는 많이 알지 못한다. 부

모님들이 바쁘시다보니 컬리지 투

어는 전혀 생각들을 못하신다. 제

가 여기에 와서 보니, 이런 프로그

램을 LA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학원

을 보내고 싶어도 힘든 분들이 계

신데, 저희는 학원처럼 숙제를 도

와주고 프로젝트도 도와드린다. 자

녀들의 자원봉사 자리를 알아보시

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FAFSA 

신청이 요즘 매우 어려워졌다. 그

것도 도와주고, 대학교 지원하는 

방법, 대학 지원 에세이 작성도 도

와주고 있다. 요즘 대학에서 중점

을 두는 것은 두 가지이다. 에세이

와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한다. 반면에 SAT는 중요도가 낮

아졌다. 저희는 내신 성적, 에세이

와 리더십 부분을 다 도와줄 수 있

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

들이 오셔서, 학교와 아이들의 생

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다.”      주디한 기자

웹사이트: https://laccnp.org/

문의: 213-482-8618, 213-518-5284

한인타운 FSC:  3731 Whilshire 

Blvd. Suite 460, LA, CA 90010 

Westlake FSC: 501 S. Bixel St. 

LA, CA 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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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P, 무료 대학 투어, 튜터링, 자원봉사 기회 제공
“그들이 아는 영역 밖으로 나가 새로운 세계 발견하길”

CCNP가 지난 3월 23일 윌셔와 옥스퍼드 거리에 코리아타운 센터를 열었다. CCNP 

한인타운 지점은 대학코너를 집중 서비스로 제공한다. 

CCNP 한인타운 센터의 조 칼랜드(Joe Carland) 재정 코치(왼쪽)와 로라 자파

타(Laura Zapata) 디렉터(오른쪽) ⓒ기독일보 




